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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 연 숙† 강 혜 영

통일부 하나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남한여성과 비교해 보고, 진로

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두 집단 각각의 진로관련 변인의 특성을 확인하여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를 얻

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진로장벽의 전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요

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탈북여성

은 진로장벽의 노동시장관련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남한여성보다 높았고, 진로결정수

준에서는 남한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 각각의 진로장벽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의 설명량이 탈북여성의 경우 29.6%, 남한여성의 경우 41.1%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장벽의 설명량은 탈북여성의 경우 20.9%, 남한여성의 경우 38.7%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이 탈북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남한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영향을 미치

는 진로장벽요인이 탈북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이며

남한여성의 경우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나타난 점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주요어 : 탈북여성, 남한여성,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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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

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2월 말

현재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목

할 만한 사실은 탈북여성의 급격한 증가인데

1989년 이전까지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

에 불과한 여성비율이 2000년에는 42%, 2006

년 76%, 2007년 78%이다. 최근 중국 등 제3국

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까지 입국에 가세하면

서 입국자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2008). 이들은 입국 후 정부가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률에 의한 국가지원정책에 따라 남한사회 적

응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금순 외

(2003)와 선한승 외(2005)는 북한이탈주민의 실

업률을 41.5%와 37.6%로 보고하고 있으며, 허

선행과 윤여상(2008)도 22.9%의 실업률을 보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국

내 실업률 2003년 3.8%, 2005년 3.5%, 2008년

3.3%보다(통계청; 2009.5.24검색) 매우 높은 실

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방향을 2005년 ‘보

호’에서 ‘자립․자활 지원’ 중심으로 이동하여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응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도 12주 사회적응교

육의 40%이상을 직업 및 취업교육에 집중하

는 등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의 척도로 중요시 하고 있다(노

경란, 전연숙, 2009).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현황(선한승 외, 2005;

이금순 외 2003),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

한 직업훈련(강일규, 김종우, 2007)과 같이 정

부차원의 정착지원제도 개선과 지원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취업을 강조하며

정책대안으로 취업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개선과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개선과 진로관

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과 공

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가지고 있을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까지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는

취업률, 직업안정성, 소득 등 경제적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전체적인 현상을 서술하

는 경향으로 진행되어왔다(양지윤, 2008). 또

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노경

란 외, 2007; 전연숙, 2003; 허은영, 2009) 역

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별로 진로와 직업관

련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을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데에는 상

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에 대

한 연구를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

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적응사례, 높

은 실업률이 보여주는 현상만을 문제시 하고

있으며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탈북여성의 부

적응 문제의 해결로 보는 견해로 그들이 근본

적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지각하는 원인이 무

엇인지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를 차지

하는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관

건은 취업(노경란 외, 2008; 이성재, 2003)이라

는 점에 연구적 관심을 가지고 탈북여성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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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성과 비교하여 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지

각하는 진로장벽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

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국내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청소년, 대학생, 성인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정의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김은영, 2001; 김영경, 2008; 손은령, 2001;

이성식, 2007; 정민․노안영, 2008; 황매향 외,

2005, 최영숙, 2004)가 진행되고 있으나 탈북여

성과 같이 소수자 대상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탈북여성의 경우 남한사회와 전혀

다른 체제, 문화 및 언어권에서 살아왔고, 북

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경력의 상이함, 경

력수준의 차이뿐 만 아니라 탈북과정에의 경

력단절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전에 겪는 불

안 등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하여 직업선택과

결정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특히 Gottfredson

(1981)의 타협 제한 이론에서는 개인이 직업포

부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만나게 됨으로 포부

를 제한한다고 제안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장

애를 지각함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대처차

원에서 진로탐색과 선택에서 진로장벽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김선

중, 2005; 김영경, 2008; 이성식, 2007; Hackett

& Betz, 1981)와 같이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

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나아가 취업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진로상담에서 낮게 지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

는 것은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궁극적으로 남한사회 적응에도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나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체제와 언어

와 문화, 나아가 산업사회의 발달상황이 서로

달랐기에 서로가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도

다를 것이라 예상되며,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여성을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어떤 특성을 이해하여

탈북여성 대상의 진로상담을 남한여성과 어떻

게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직업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

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들이나

조건들’(Swanson과 Woitke, 1997)로 여성 진로

발달과정의 진로선택 및 진로행동을 포괄적으

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손은령, 2001).

Lent, Brown과 Hackett(1994)의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진로장벽을 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설정 및 수행으로 전환되는 진로발

달과정을 중재한다. 진로선택과정에서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

람들은 직업적 흥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에 진로장벽 극복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중요

한 진로상담 목표이다(김영경, 2008 재인용).

손은령(200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진로장벽요인을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미

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

한 고정관념으로 구명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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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수록 진로행동변인,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이 낮

아진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손은령, 손

진희, 2005)는 보고가 일반적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uzzo와 Hutcheson, 1996). 진로

장벽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그 장벽을 지각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Swanson, Daniel과 Tokar,

1996). 그러므로 내담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

벽을 파악·분석하여 그 지각의 현실성 및 발

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이에 대

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Brown과

Lent, 1996). 왜냐하면 어떤 진로장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진로선택과 진로결정과정

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방식도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

기효능감 이론을 진로결정에 적용한 것으로서,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신념(Hackett와 Bertz, 1981) 또는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이다(정민,

노안영,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론은

Hackett와 Betz(1981)가 진로발달 이론에 자기

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키면서 출발하였다. 이

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Taylor와 Betz(1983)는 수학이나 과학,

혹은 공학계열과 같은 특정 진로영역과 관련

된 자기효능감과는 달리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여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들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였고 Betz,

Klein과 Taylor(1996)가 CDMSES -SF(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로

개정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진로결정, 진로정체성, 진로성숙도 등 진로발

달 변인과 CDMSES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조성연, 문미란,

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 관

한 연구는 진로장벽과는 부적상관이 있다는

보고(강정은, 2008; 김영경, 2008; 이기학, 이

학주, 2000; 이성식, 2007)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Luzzo와 Jenkins, 1996;

Swanson, Daniel과 Tokar, 1996)가 있는 등 일관

적이지는 않다. 여대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선

택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진로장벽 수준에 따라 부적 영

향을 받는 것처럼(김봉환, 2007) 진로선택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결혼과 육아․가사로 인하

여 취업을 보류하였던 성인여성에게도 중요한

진로과업으로 역시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에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

(이성식, 2007)로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은 여성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진로발달과정에

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Swanson,

Daniel과 Tokar, 1996). 국내 연구에서 김은영

(2001)과 손은령(2001)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진로장벽을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진로결정수준은 진로

장벽 인식에 의해서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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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등 성인여성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경험하

는 진로장벽 지각 정도와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한 진로발달 관련 변인 연구들은 국

내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여성이며,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

요하지만 이들의 진로특성에 대한 연구가 없

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북여

성을 남한여성과 동등한 진로상담 기법을 적

용하는 데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탈북여성은 정치․경제․사회체제가 다른

이(異)문화권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이들만

의 진로관련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은 진로발달과정

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각각 어떠한 특

성을 가지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를 규명하고 진로관련 변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각 집단에 효과적인 진로상담

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가 필요하

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국 초기부터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탈북여성과 노동시장의 초기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하여 직업훈련 참여 중인 남한여

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서 설정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은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하

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셋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하

위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북한 탈출과 중국․태국 등 제

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북한이탈주

민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통일부 하나원에서 교

육 중인 탈북여성 106명과 경기도 소재 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 중인 남한여성 90명

등 총196명이다.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진로장벽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본 연구에서는 손은령(2001)이 제작한 진로

장벽검사를 수정․축약한 이성식(2007)의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6개요인 총 32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장벽 하위요인별로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방해할 것인지 예상되

는 정도에 따라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진로장벽의 방해

정도를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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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한 도구들은 탈북여성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탈북여성 2인의 안면타당도와 북한이

탈주민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CDMSES

-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rom)을 이은진(2001)이 국내 중․고등학

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2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

제에 대해서 자신의 자신감 정도를 5점 척도

로 응답하게 하고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는 김은영(2001)의 연구에

서는 .85, 이기학과 이학주(2000)에서는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검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Osipow

등(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를 고향자

(1992)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과 미결정

성을 측정하는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결정문항 16문항을 역

코딩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문

항을 4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의 신뢰도는 Osipow(1976)

이 검사-재검사 신뢰도 .90과 .82, 고향자(1992)

는 Cronbach α .86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 α .91로 나타났다.

변인 전체 탈북여성 남한여성

나이

20세 이하 5 (2.6) 2(1.9) 3(3.3)

20~29세 56(28.6) 29(27.4) 27(30.0)

30~39세 72(36.7) 46(43.4) 26(28.9)

40~49세 52(26.5) 25(23.6) 27(30.0)

50~59세 10 (5.1) 3(2.8) 7(7.8)

60세 이상 1 (0.5) 1(0.9) 0(0.0)

학력

초등(인민)학교 졸 5 (2.6) 5(4.7) 0(0.0)

중·고등(고등중)학교졸 85(43.4) 82(77.4) 3(3.3)

전문대(전문학교) 졸 55(28.1) 15(14.2) 40(44.4)

대학교 졸 이상 51(26.0) 4(3.8) 47(52.2)

직업경험

유무

있다 152(77.6) 91(85.8) 61(67.8)

없다 44(22.4) 15(14.2) 29(32.2)

합 계 196(100.0) 106(100.0) 90(100.0)

표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괄호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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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

은 약 20분이었다. 탈북여성은 하나원에서 사

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여성(20～60세)

교육생 127기 106명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

였고, 남한여성은 경기도 소재 직업훈련전문

학교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90명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 담당 직업훈련교사가 사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

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이 집

단 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

을 실시하였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

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

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

램 WINDOWS SPSS 16.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장

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t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진로장벽 전체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675, p>.05). 그러나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t=3.747, p<.001)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t=2.712, p<.01)

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

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21, p<.001).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은 탈북여성이 남한

여성에 비해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3.746, p<.001). 위 결과를 통해서 탈북여성

이 남한여성보다 진로장벽의 ‘노동시장에 대

한 준비 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하위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

고, 진로결정수준은 남한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 진로장

벽과 진로결정수준 간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수준 간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탈북여성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간 부적상관(-.49, p<.01)이 진로결정수

준 간 부적상관(-.39, p<.01)보다 높은 반면,

남한여성의 경우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간 부적상관(-.52, p<.01)이 진로결

정수준 간 부적상관(-.57, p<.01)보다 낮게 나

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서 탈북여성과 남한여

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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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모든 변

인 간에서 남한여성이 더 높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탈북여성과 남한여

구분
탈북여성(N=106) 남한여성(N=90)

t
M SD M SD

진로

장벽

전체 88.39 19.03 86.61 17.56 .675

차별 16.39 3.62 17.63 5.51 -1.896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16.38 5.02 17.02 4.91 -.905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12.98 4.30 13.12 3.78 -.242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13.42 3.40 11.63 3.21 3.747***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18.59 4.40 16.99 3.79 2.712**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0.63 3.00 10.21 2.76 1.016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체 90.25 12.48 80.41 12.25 5.421***

자기평가 19.49 3.13 17.21 2.96 5.161***

목표선택 18.75 3.22 16.36 3.03 5.251***

직업정보 17.82 2.58 16.78 2.79 2.713***

문제해결 15.15 2.29 13.68 2.31 4.471***

미래계획 19.04 3.10 16.56 3.06 5.614***

진로결정수준 35.91 8.08 40.17 7.76 -3.746***

* p<.05, **p<.01, ***p<.001

표 2.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t검증 결과

탈북여성 남한여성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9** - -.52** -

진로결정수준 -.39** .23* - -.57** .49** -

* p<.05, **p<.01

표 3.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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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탈북

여성의 경우에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직

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이, 그리고 남

한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

성 부족과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은 직장생활에 필

요한 개인특성 부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남한여성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과 노동시장에 대

한 준비부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의 하위요인은 탈북여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29.6%, 남한여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4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서 남한여성이 탈북여성보다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탈북여성과 남한여

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탈북

여성의 경우에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노

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가, 그리고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여

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² F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탈북

여성

진로

장벽

차별 -.376 -.109

.296 6.889***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402 .161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1.169 -.402**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250 -.068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312 -.110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284 -.068

남한

여성

진로

장벽

차별 .140 .063

.411 9.666***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088 .035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1.277 -.394***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994 -.261**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692 -.214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112 -.025

* p<.05, **p<.01, ***p<.001

표 4.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중다선형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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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

의 제약과 낮은 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

결정수준이 낮으며, 남한여성은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은 탈북여성 진로결정수준의 20.9%, 남한

여성 진로결정수준의 38.7%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남한

여성이 탈북여성보다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지각

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각 집단별로 진

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

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여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시 남한여성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

인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과 남한 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장벽의 지각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진

로장벽 전체는 탈북여성과 남성여성 간에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장벽

의 하위요인들 중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

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에서 탈

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요인인

차별,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직장생활에 필요

한 준비부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² F

진로

결정

수준

탈북

여성

진로

장벽

차별 .333 .149

.209 4.371***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104 -.065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067 -.035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659 -.277*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491 -.267*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040 .015

남한

여성

진로

장벽

차별 -.228 -.162

.387 8.724***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090 .057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 -.245 -.119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332 -.138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183 -.090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990 -.352**

* p<.05, **p<.01, ***p<.001

표 5.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중다선형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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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평균적으로 남한여성이 탈북여성보

다 높은 지각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해서 노동시장

과 관련된 요인 즉,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어

려움을 더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

는 결과이다. 이로써 두 집단의 진로장벽 하

위요인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

났으며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장벽 대처

방안 접근에 있어서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탈북여성의 진

로상담 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즉 직업정

보, 직업탐색, 직업전망 등과 직업선택 및 결

정능력, 노동시장의 요구를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한다면 진로장

벽의 지각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탈북여성과 남한 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자기

평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모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에 비하여 유의

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탈북여

성이 남한여성에 비하여 지각하는 진로장벽

수준이 일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음에

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탈북여성이 남한

여성에 비해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과

변인은 다르지만 허은영과 강혜영(2007)의 탈

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자기효능감 비교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

적 의미가 없다는 결과와도 상이하며, 그녀들

이 지적한 탈북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자기효능감이 막연히 남한청소년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입견이 잘못될 수 있다

는 지적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막연히 진로장벽수준이 높고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

또한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자

가 북한이탈주민 내담자를 상담함에 있어서

내국인 내담자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김경미(2002)가 최근의 목숨을 걸

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한 성공 경험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표

출될 수 있다는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탈북

여성이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과 근

거 없는 확신, 비현실적인 진로기대가 행동주

의 경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

목해야 한다. 즉 탈북여성의 진로상담 목표가

단순히 진로장벽 지각 수준을 낮추고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진로

기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부여와

자신과 직업의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합리

적인 진로결정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기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여성의 진로

상담 시 현장 체험과 같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 간의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북한여

성은 남한여성에 비하여 진로결정 수준이 유

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허은영과 강혜영

(2007)의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 의미가 없

다는 결과와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김영경, 2008)한 선행연구와도 다

른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에

서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유의미하게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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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탈북여성 대상의 진로상담에서 남한

사회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현실 인식을 바

탕으로 진로결정 시 비현실적이 진로기대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타협하는 눈높이 조절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하면

연구결과에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진로결정수준 간이 부적 상관으로 나타난

것처럼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수준은 낮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은 높아

질 것이다.

넷째,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지 탐

색하였다. 먼저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

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29.6%의 설

명력을 가진 반면, 남한여성은 41.1%의 설명

력을 가졌다.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김선중(2005)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34.5% 설명하였으며,

손은령과 손진희(2005)에서는 28% 설명량을

보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해보면 남

한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는 탈북여성의 경우

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부족’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 하위요인인 차별,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노동

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과 ‘노동시장에 대한 준

비부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로 볼 때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진로장벽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 부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

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노동시

장준비 부족’에서는 남한여성에게서만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여성

과 남한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직장생활에 필

요한 개인특성 부족’ 즉, 의사표현력, 지도력,

의사결정력과 같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념, 자신감과 의욕, 스

트레스 조절 능력 향상 등은 다룰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 부족’ 즉,

취업방법, 직업의 종류와 전망 탐색, 직장경험,

직장적응 방법 등은 두 집단에 각각 다른 진

로상담 개입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두 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

정수준을 어떻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지 탐색

하였다.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전체

는 진로결정수준을 20.9%, 남한여성은 38.7%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대학생이라

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손은령과 손진희

(2005)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을

40%설명해 주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비교

에서 탈북여성보다 남한여성이나 대학생이 지

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더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탈북여성의 설

명력이 남한여성이나 대학생보다 낮은 이유는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거나

탈북여성만이 지니는 다른 진로장벽이 측정되

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도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남한 내담자를 위하

여 개발된 것으로 탈북여성에게만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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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위요인 즉, 문화의 변용정도, 언어의

차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다른 변인의 영

향력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추측된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로는 탈북여

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과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가, 남한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진로

결정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탈북여성은 진

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노동시장

관련 변인이, 남한여성의 경우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여성의 경우는 탈북여

성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진로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남한여성의 경우는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방법

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한여성은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북여성에 비하여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인데, 남한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직장에서의 낮은 임금, 입직과 승진에서의 제

한으로 인한 지각수준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탈북여성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탈

북여성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고정관념

에 더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거나 남녀평등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고

정관념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면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도 각각 집단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여

성은 남한사회의 노동시장 현실과 상황 파악

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며, 노

동시장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

신의 주관적인 지각과 판단에 의한 진로탐색

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실패와 부적

응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탈북여성은 진로

결정효능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진로결정에 있

어서는 남한여성보다 신중하거나 보류하는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시 탈북

여성과 남한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차이

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며 특히 탈북여

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관련 변인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여성과 남한여성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탈북여성의 진로관련변인을 지각

하는 특성이 남한여성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소수집단으로 암

묵적 규정 하에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선한승 외, 2005; 이금순 외, 2003)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장벽 차원에

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예측 변수를 밝힘으로

써 두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진로상담 개입

방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단서를 제공했

다. 셋째, 진로상담 시 탈북여성과 남한여성

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탈북여성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북여성

의 진로상담을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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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탈북여성과

남한여성의 진로발달과정에서의 주요 변인들

의 지각수준과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진로상담

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그쳤다. 후속 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두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개입방법이 개발되어 진로상담

시 활용할 수 있어야 그들의 취업지원에 효과

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남한 내담자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타당

화를 거쳐 탈북여성에게 적용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관계망 상실 등이 적응장애 요인이라는

보고(김미령, 2005)와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자

본의 취약함, 사회적 배제, 성차별, 언어적응

의 어려움, 학업 부적응을 진로장벽으로 경험

한다는 지적(양지윤, 2008)에서도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

인들로는 탈북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측정

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김현아(2004)도 북

한이탈주민 성향에 맞는 도구 개발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듯이,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진로

장벽 특성을 반영한 도구의 개발을 후속연구

로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각 두 집단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지에 대한 연

구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중인 탈북여성 106명과 경기도

소재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중인 남한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표집과 관련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하나원 수료 후 탈북여성, 경기도 외 타 지역

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본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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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for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Compared with South Korean females

Yeon-suk Jeon Hye-young Kang

Ministry of Unification, Hanawon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such a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of North Korean females compared with those of South

Korean females, and also to research the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affected by Career Barriers.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career variables to provide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with basic information services for career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are analyzed for

each of the groups,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and South Korean females. The overall Carrer

Barriers makes no differences but the sub-factors, ‘the preparation lack of labor markets and the limits

and low expectations of labor markets’ are significant. That is,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re higher than those of South Korean females and their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are lower than those of South Korean females. Second, it is analyzed

how much influence Career Barriers have on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The survey says, as Career Barriers, the 29.6% of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and

41.1% of South Korean females regarding the Career Decisions Making Self-Efficacy, and 20.9% of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and 38.7% of South Korean females regarding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explanationablity of all of the variables is lower than that of

South Korean females.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is the meanings of the research and the suggestions.

Key words : North Korean females Refugees, South Korean fema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s Making Self-

Efficacy, Career Decisions Making Levels


